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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toelectric (ME) composites were designed using the PMN-PZT single crystal and Ni foils; the properties and magnetic-field

sensitivities of ME composites with different piezoelectric vibration modes (i.e., 31, 32, and 36 modes that depend on the crystal ori-

entation of the single crystal) were compared. In the off-resonance condition, the ME coupling properties of the ME composites with

the 32 and 36 piezoelectric vibration modes were better than those of the ME composites with the 31 piezoelectric vibration mode. How-

ever, in the resonance condition, the ME coupling properties of the ME composites were almost similar, irrespective of the piezoelectric

vibration mode. Additionally, in the off-resonance condition (at 1 kHz), the magnetic-field sensitivity of the ME composites with the

36 piezoelectric vibration mode was up to 2 nT and those of the ME composites with the 31 and 32 piezoelectric vibration modes were

up to 5 nT. These magnetic-field sensitivities are similar to those offered by conventional high-sensitivity magnetic-field sensors; the

potential of the proposed sensor to replace costly and bulky high-sensitivity magnetic field sensors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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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전기(ME; Magnetoelectric) 복합체는 자왜 재료와 압전

재료의 계면 결합을 이용하는 복합체로 자기장과 전기장에 모

두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는 복

합체로부터 전기적 전압이 발생하고 전기장에 노출되었을 때는

복합체의 자기적 특성이 변화한다. 이러한 자기-전기 복합체는

전류 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등 여러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1-5], 그 중, 뛰어난 자기장 감도 특

성으로 DC, AC 자기장 센서로 활용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6-10].

높은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갖는 자기-전기 복합체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복합체를 구성하는 자왜 재료와 압전 재료 간의 계

면 결합이 최적화되어야 한다. 자기-전기 결합 특성은 일반적으

로 자기-전기 결합 계수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전기

복합체는 입자상 복합체, 섬유상 복합체, 판상 복합체, 기타 나

노 구조를 활용한 복합체 등 여러가지 구조 형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복합체의 구조에 따라 자기-전기 결합 특성은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자상 복합체 구조의 경우, 두 종

류의 상 계면 사이에 전달되는 비이상적 변형 및 높은 전류 누

설이 발생하여 자기-전기 결합 효과가 크지 않으며, 공정상의 변

수에 의해서 특성이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 반면, 2-2 복합체로 알려진 판상형 복합체 구조의 경우,

자왜, 압전 재료 상의 고유한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간직할 수

있으며, 에폭시 등 계면 결합 재료에 의해 쉽게 결합이 가능하

여 제작이 편리하며, 누설 전류에 의한 압전체에서의 분극 열화

가 없기 때문에 높은 자기-전기 결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따

라서 자기-전기 복합체의 형태에 따른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비교해보면 판상형 복합체 구조로 제작된 복합체에서 일반적으

로 가장 높은 자기-전기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11].

또한 높은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갖기위해서는 재료 자체가 우

수한 자왜 및 압전 계수를 가져야 한다. 압전재료에는 세라믹,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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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머, 단결정 압전 재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세라믹 압전 재료는 폴리머 압전 재료에 비해 전기-기계 결

합 계수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폴리머에 비해 탄성 계수가 커

서 큰 변형에서는 취성으로 인해 파괴가 쉽게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반면, 폴리머 압전 재료는 유연하기 때문에 큰 변형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전기-기계 결합 계수가 작다는 단점을 가진

다[4]. 한편, 단결정 압전 재료는 높은 전기-기계 결합 계수를 가

지며, 단결정을 가공하는 결정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압

전 모드에 의해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즉, 동일한 조성의 재

료를 사용하더라도 압전 특성의 결정학적 이방성으로 인해 압

전 모드에 따라 특성 값의 큰 변화가 관찰되므로, 압전 단결정

의 압전 모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높은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유도할 수 있다[12-20].

Fig. 1은 능면정계 (rhombohedral structure) 결정 구조를 가지

는 압전 단결정의 결정 배향 방향에 따른 압전모드를 나타낸 것

이다. 33모드의 경우 단결정의 특성이 등방성을 가지기 때문에

, 분극 방향과 변형이 발생하는 방향이 일치한다. 그리고 31, 32,

그리고 36 모드의 경우 이방성 특성를 가지며, 모두 동일한 방

향으로 전기장이 인가되지만, 변형이 발생하는 방향에 따라 다

른 압전 계수, 기계적 품질계수, 그리고 탄성 컴플라이언스 값

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압전 단결정의 고유한 압전

모드를 자기-전기 복합체에 적용하게 되면 압전 모드에 따라 자

기-전기 결합 특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자왜 재료 중, 대표적인 금속 자왜 재료인 Ni은

가격이 저렴하며, 자왜 특성이 비교적 양호하다. 또한 Ni은 대

표적인 강자성 소재중 하나이며, 자왜 특성이 이력특성을 나타

내어, 자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왜 특성을 가지는 강자성 특

성을 가지고 있어 DC 바이어스 자기장이 없어도 높은 자기-전

기 결합 특성을 보이는 self-bias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가지도

록 복합체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압전 세라믹/단결정 재료와

의 기계적 임피던스 매칭이 좋아서 미세한 자기장에서도 변형

을 압전 재료에 응력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14.21-24].

본 연구에서는 자왜 재료로는 Ni 금속, 압전 재료로 Pb(Mg1/

3Nb2/3)O3-Pb(ZrTi)O3 (PMN-PZT) 단결정을 이용하여 판상형 구

조의 자기-전기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압

전 단결정 재료는 결정의 가공 방향에 따라서 압전 모드를 변

화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압전 단결정의 결정 배

향 방향에 따른 가공을 통하여 31, 32, 그리고 36모드 압전 단

결정을 제작한 후, 판상형 구조의 자기-전기 복합체에 적용하였

고, 압전 단결정의 압전 모드에 따른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분

석하고, 자기장 센서로의 활용을 위한 자기장 감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2.1 ME 복합체 제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전 재료는 III]세대 hard PMN-PZT 압

전 단결정(CPSC-SCM1, Ceracomp, Korea)으로 고상 단결정 성

장(Solid-state Single Crystal Growth; SSCG) 방법을 통해 제작

되었다. 진동을 가했을 때 발생되는 결정의 전기 및 기계적 손

실을 줄이기 위해 Mn을 첨가하여 높은 기계적 품질 계수를 가

지게 함과 동시에 유전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단결정의 제조 과

정은 앞서 문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25-27]. 압전 단결

정은 성장 후 기계적 가공을 통하여 10 × 10 × 0.5 mm3의 평판

형상으로 가공하였다. 자왜 재료로는 Ni 판(99.5%, W05E042,

Alfa Aesar, MC)을 사용하여 자기-전기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Ni 판은 압전 단결정과 동일한 면적인 10 × 10 × 0.25 mm3로 와

이어 방전 가공을 통해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압전 단결

정의 결정 배향 방향에 따른 효과를 비교해보기 위해 31, 32,

그리고 36모드의 압전 단결정을 절단한 Ni 판 사이에 넣고 에

폭시 접착제 (DP460, 3M, MN)를 이용하여 적층하였다.

그 후, 강한 계면 결합을 위해 60도의 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경화시켜 주었다. 제작된 ME 복합체들의 접착층의 두께는 약

10 μm정도였다. Fig. 1은 (a) PMN-PZT 압전 단결정들의 사진

과 (b) 실제로 제작된 Ni/PMN-PZT/Ni 자기-전기 복합체의 단

면 사진이다.

Fig. 1. Schematic of the piezoelectric vibration mode according to

the crystal orientation direction of the rhombohedral struc-

tured single crystal.

Fig. 1. Photos of (a) the piezoelectric single crystals for ME com-

posite and (b) cross section of fabricated ME composite of

Ni/PMN-PZT/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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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성 평가 방법

단결정 및 자기-전기 복합체의 임피던스 스펙트럼을 임피던

스 분석기 (E4990A, KEYSIGHT, SC) 로 측정하여 단결정의 압

전 특성과 자기-전기 복합체의 공진 거동을 측정했다. DC 바이

어스 자기장(Hdc)과 중첩된 AC 자기장 (Hac)은 Lock-in 증폭기

(SR865A, Stanford Research Systems, SC)에서 발생된 sine형 파

형을 Hi-speed bipolar 증폭기(HSA4011, NF corporation, Japan)

를 거쳐 증폭시킨 후, 헬름홀츠 코일 (M125-1AH, MMSTech

CO., Korea)을 통하여 샘플에 인가하였다. DC 전자석(KRTech,

Korea)을 헬름홀츠 코일의 사이에 배치하여 샘플에 DC 자기장

바이어스를 변화시켰다. 복합체 샘플의 자기-전기 결합 특성은

복합체 샘플의 전기-기계적 공진 조건과 비공진 조건(1 kHz)

에서 측정하여, 주파수에 따른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분석하

였다. 자기-전기 복합체의 자기장 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샘플을

헬롬홀츠 코일 내부에 위치시킨 뒤, 최대의 자기-전기 결합 특

성을 보이는 DC 바이어스 자기장을 영구자석을 통해 인가하여

AC 자기장의 크기 변화에 따른 발생 전압을 Lock-in 증폭기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외부 자기장과 전기장의 노이즈를 최

소화 하기 위해 헬름홀츠 코일과 측정 복합체는 Faraday case와

자기장 쉴드 박스 내부에 배치하였다. Fig. 2는 자기장 감도 측

정 장비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압전 모드에 따른 압전 단결정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압전 단결정 재료는 III세대 Mn이 도핑된

hard PMN-PZT 압전 단결정으로 고상 단결정 성장 방법을 통

해 제작되었다. 동일한 조성의 단결정을 결정배향에 따라 성

장, 가공후 사용되었으나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압전 단결정의

특성은 모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Table 1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면방향의 압전상수에 있어서 36모드의 특성이 다른

모드에 비하여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ME

특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ME 결합특성은 압전 특성 뿐만 아니

라 소재의 기계적 특성 (탄성 컴플라이언스) 등에도 좌우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28].

3.2 자기-전기 결합 특성 

Fig. 3은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3가지 압전 모드를 가

지는 자기-전기 복합체의 전기적인 임피던스 스펙트럼을 분석

한 결과이다. 50 kHz에서 250 kHz의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31,

36모드의 자기-전기 복합체는 단일 공진 스펙트럼을 가지지만

32모드의 복합체는 근접한 2개의 공진 스펙트럼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된 전기적 공진 스펙트럼은 복합체의 형상

(특히 면 방향의 치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센

서의 적용에 있어서 특정 주파수의 공진 모드는 복합체의 형상

변경을 통하여 제어될 수 있다.

Fig. 4는 DC 바이어스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자기-전기 복합

Fig. 2. Schematic of magnetic field sensitivity measurement.

Table 1. Dielectric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of piezoelectric sin-

gle crystals used for ME composites

mode ɛr Tan δ kij

dij 

(pC/N)

gij 

(mV·m/N)

31 3575 0.006 0.59
1260 

(33mode)
31.3

32 2437 0.003 0.78 836 41.4

36 2500 0.004 0.72 1163 52.5

Fig. 3. Electrical impedance of the ME composites with different

piezoelectric modes in a wide frequency band.

Fig. 4. Off-resonance ME voltage coefficient αME of the ME com-

posites with different piezoelectric modes as a function of DC

magnetic bias field at a frequency of 1 kHz and Hac of 1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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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의 비공진(frequency=1 kHz, Hac= 1 Oe)조건에서 측정한 자

기-전기 결합 계수 (αME)를 보여준다. 31모드의 자기-전기 복합

체에 비해 32, 36 모드의 자기-전기 복합체가 우수한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가지며, 자왜 재료로 강자성의Ni 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기장 변화에 따른 자기-전기 결합 특성이 약간의 이력

특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36, 32 모드의 압전

단결정을 사용한 자기-전기 복합체는 1.25 V/cm·Oe의 매우 우

수한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전기 복합체는 일반적인 압전 재료를 이용한 소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진 모드에서 증폭된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공진 모드에서의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앞서 Fig. 3에서 측정된 주파수 범위와 동일한 주파수 대

역인 50 kHz에서 25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평가하였다. 앞서 Fig. 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전

기 복합체는 DC 바이어스 자기장의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진 모드의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평가할 때

최대의 자기-전기 결합 특성이 나타나는 DC 바이어스 필드를

시료에 인가하였고, 0.001 Oe의 AC 자기장을 주파수에 변화를

주어가며 시료에 인가했을 때 발생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공진 모드에서의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Fig. 5에 도시하였다. 

Fig. 5를 보면 36모드의 복합체가 157 kHz의 공진주파수에서

9.26 V/cm·Oe의 공진모드 자기-전기 결합 계수를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32모드 복합체는 178 kHz에서 9.44 V/cm·Oe, 31

모드 복합체는 234 kHz에서 9.26 V/cm·Oe의 공진모드 자기-전

기 결합 계수 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비공진 조건과는 달리, 공

진 조건에서는 31, 32, 그리고 36 모드의 자기-전기 복합체의 자

기-전기 결합 계수 값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Fig. 3과 5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임피던스 스펙트럼의 반공진 주

파수와 최대의 자기-전기 결합 계수 값인 공진 주파수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압전 효과를 이

용한 자기-전기 복합체는 반공진 주파수에서 최댓값의 정 자기

-전기 결합 (Direct magnetoelectric coupling) 특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하지만 31, 36모드의 자기-전기 복합체는 50 kHz에서 250

kHz의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단일 공진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32모드의 자기-전기 복합체는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서 2개의 공

진주파수가 거의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32모드 자기-전기

복합체의 다중 공진 스펙트럼은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100 결

정 방향의 공진 모드와  결정 방향의 공진 모드가 개별적

으로 자기-전기 전압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는 32모드의 압전 단결정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개별 공

진 모드에 따라서, Torsional 공진 형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7]. 따라서, 이러한 다중 공진 스펙트럼

은 특정 주파수에서 활용되는 자기장 센서로의 응용시에는 인

접하는 공진 현상에 의해 자기장 감지 신호가 중첩되어 감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3 자기장 감도 특성 

31, 32, 그리고 36 모드의 압전 모드를 가지는 압전 단결정이

적용된 자기-전기 복합체를 비공진 주파수 (1 kHz)의 조건에서

자기장 감지 한계를 측정하였다. Fig. 4의 비공진상태에서의 자

기-전기 결합특성 그래프에서 각각의 압전 모드에 따라 자기-전

기 결합 계수가 최댓값이 되는 DC 자기장을 DC 바이어스 필

드로 가해주고 AC 자기장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복합체에서 발

생되는 자기-전기 결합 전압을 측정하였다. 인가된 AC 자기장

011

Fig. 5. Resonance ME voltage coefficient aME of the ME composites

as a function of the driving frequency.

Fig. 6. AC magnetic field sensitivity of the ME composites with dif-

ferent piezoelectric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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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에 따라 모든 복합체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선형의 관계

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기울기는 자기-전기 결합

계수에 대응하는 값으로써, 31모드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

만함은 앞서 Fig. 4의 자기-전기 결합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가 자기장의 강도가 미세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전압의 선형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며, 이 때의 자기장

의 강도를 복합체의 감지 한계로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Fig.

6 (b)에 확대 도시한 바와 같이, 비공진 조건에서 36모드의 자

기-전기 복합체는 2 nT의 자기장까지 감지할 수 있는 감지 한

계를 가지는 반면, 31, 32 모드의 복합체는 5 nT까지의 자기장

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장 센서들의 감도와 비교해 보았

을 때, 홀 효과를 이용한 자기 센서 대비 우수한 감지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search coil 등의 고성능 자기 센서 등

과 유사한 자기장 감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0]. 따라

서, Ni 판과 PMN-PZT 압전 단결정을 이용한 자기-전기 복합체

는 자기장 센서로서 활용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Ni판과 PMN-PZT 압전 단결정을 사용하여 판

상 구조의 자기-전기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압전 단결정의 결정

배향 방향에 따른 다양한 압전 모드를 사용한 자기-전기 복합체

를 제작하여 자기-전기 특성과 자기장 감지 한계 특성을 비교하

였다. 비공진 조건에서는 32, 36모드의 자기-전기 복합체가 31

모드의 복합체에 비해 우수한 자기-전기 결합 특성을 나타내었

으나, 공진 조건에서는 모두 유사한 자기-전기 결합 특성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공진 조건(1 kHz)에서 단결정의 압전 모드

에 따른 자기장 감지 한계를 측정해본 결과, 36모드가 최대 2

nT까지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우수한 자기장 감지 한계를

가졌으며, 31, 32 모드는 동일하게 최대 5 nT까지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자기장 감지 한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기장 센서들의 감도와 비교해보았

을 때, Search coil 등의 고성능의 자기 센서들과 유사한 정도의

감지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PMN-PZT 단

결정과 Ni을 이용한 판상 구조의 자기-전기 복합체는 앞에서 언

급한 고감도 센서들의 대체 방안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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